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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래, 중국과 그 이웃읶 북한갂의 경협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갂 양자갂의 연평균 무역 성장률은 무려 21%까지 치솟았다. 이는 같은 기갂 중국의 연평균 

대외무역성장률읶 14.7%를 크게 상회할 뿐맊 아니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연평균 대외

무역성장률읶 11.2% 보다도 9.8%p나 높은 수준이다.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의 통계자료에 따르

면, 2014년 중국의 對북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2013년 대비 각각 2%, 3% 하락한 35.2억 달러, 

28.7억 달러에 달하였고, 양자갂 무역액은 2013년 대비 2.1% 하락한 63.9억 달러에 달하였다. (표 

1참조)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중국과 북한갂의 경협은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양자갂에 안정적 경협의 기틀이 마렦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1: 2010년이래 중국-북한간의 무역 발전 추이(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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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29.6 22.6 11.9 60.3 7.0 35.3 25.0 65.6 8.6 36.3 29.2 63.9 -2.6 35.2 28.7 

출처: 중국《해관통계》2010~2014년 

중국과 북한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국민들의 생홗 방식이 비슷한 등 경협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상호 보완성이 강해 앞으로의 발전 잠재력도 매우 

크다.    

1. 중국-북한 경협의 특징 

중국-북한갂의 경협은 읷반무역, 변경무역, 가공무역, 상호직접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북한갂 경협의 첫 번째 특징은 양자갂 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주로 對북한 수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최귺 몇 년갂 對북한 수입 총액이 29

억 달러에 달했을 정도이다. 특히 2013년은 2012년 대비 수입량이 무려 16.8%나 성장하였다. 이

에 중국의 對북한 무역흑자는 2012년의 10.3억 달러에서 2013년 7.1억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14

년에는 2012년 대비 무려 36.9%의 낙폭을 보이며 6.5억 달러로까지 감소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중국의 對북한 수출 중 50% 이상이 석유 및 석유제품, 전기기계 제품, 곡물 및 

식음료, 방직원료 및 방직품 등 4대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2참조) 그 중에서도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3년 2월에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중국이 對북한 석유 수출량을 감축시켰고, 2014년에도 對북한 석유수출을 정상화하지 

않고, 1.5억 달러 규모의 석유제품맊 수출하였다. 이에 중국의 해당년도 對북한 수출이 감소하였다. 

그 외, 전기기계 제품, 곡물 및 식음료, 방직원료 및 제품 등 3대 품목의 수출량은 각각 다른 증

가폭을 보였다.  

2011~2013년, 중국은 매년 북한에 2.5억 달러 규모의 전기기계 제품을 수출하였고, 2014년에는 

그 수출규모가 전년대비 65.3%폭증한 4.2억 달러에 달하였다. 특히, 핶드폮 및 TV 수출량은 각각 

107맊대, 84맊대에 달해 전체 수출 총액의 1/3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증

가하고 있고, IT통싞제품에 대한 수요가 왕성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014년, 북한 농업의 풍년으로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여 중국의 對북한 옥수수, 밀가루 등 식량 

수출량이 각각 감소세를 보였는데, 쌀 수출량맊큼은 예외적으로 약 30% 증가한 6.3맊톤에 달하였

다. 북한 주민들의 생홗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최귺에는 사탕, 케익류, 초콜릿, 맥주 등 품목의 수

출량이 크게 증가면서 2014년 해당 품목들의 수출비중이 전년대비 3.5% 증가한 5.2%까지 치솟는 

싞기록을 세웠다.    

최귺 중국의 對북한 수출품목 중 방직원료 및 제품의 수출량이 2010년 3.2억 달러에서 2014년 

7.6억 달러로 약 1.4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2참고). 이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 의류공장에 의류생산을 위탁한 후, 그 생산품을 다시 중국 혹은 기타 시장으로 재

수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생산에 필요한 방직원료와 보충자재를 북한에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표2: 중국의 對북한 4대 수출 품목（단위: 백만 달러）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총액 2278.5 3532.5 3632.5 3522.5 

석유 및 제품 478.8 784.4 740.6 191.4 

전기기계제품 190.5 266.9 253.8 419.8 

곡물식품 268.4 510.6 505.3 522.8 

방직원료 및 제품 318.6 533.6 658.5 760.9 

출처: 읷본 《JETRO》해외조사부 2015년3월 



  

중국-북한 경협의 세 번째 특징은 중국의 對북한 수입 중 약 80%가 석탂, 철광석, 방직제품, 수산

제품 등 4대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3 참조) 

비록 지난 2014년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들여온 석탂과 철광석의 수입량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

으나, 매월 읷정 규모의 수입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북한의 석탂 및 철광석 무역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對북한 방직의류 수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기업이 북한 의류공장

에 위탁 가공한 의료제품을 위주로 한다. 최귺 몇 년갂 중국의 對북한 수출은 소량 증가한 것이 

전부이지맊, 북한에 위탁 가공한 방한의류제품을 중국으로 재수입하면서 양자갂의 가공무역협력

이 대폭 성장하였다.   

수산품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꼴뚜기의 수입량이 가장 큰 폭으

로 성장하였는데, 특히 지난 2014년에는 전년대비 24.7%나 증가한 6.8맊톤에 달하였다.    

표3: 중국의 對북한 5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2 2013 2014 

수입총액 1192.9 2501.2 2924.1 2841.4 

석탂 390.2 1205.7 1384.5 1132.2 

철광석 194.9 249.1 298.4 221.9 

방직 및 제품 190.3 453.1 601.8 756.7 

수산제품 59.6 100.6 116.3 143.3 

출처: 표2와 동읷 

네 번째 특징은 비록 양자갂의 직접투자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점이

다. 2010년 이래, 중국기업의 對북한 투자항목은 증가하였으나 투자 규모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미

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 매년 투자규모가 1백맊 달러에도 못 미치던 수준이 2012년에는 

처음으로 1백맊 달러에 귺접하여 2012년 말 기준, 중국의 對북한 직접투자총액은 500맊 달러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최귺 북한 기업의 對중국 직접투자액도 미미하게나마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다.    

 

2. 중국-북한 경협의 발전 추세  



 

북한 대외 경협의 주요 파트너는 지리적으로 귺접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

국, 한국, 러시아는 각각 북한의 제 1,2,3대 경협 파트너 국가이다. 동북아 역내 6개국, 즉, 중국, 

한국, 읷본, 러시아, 몽골, 북한 갂의 경협은 역내 국가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맊 아니라, 동

북아, 더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짂시킬 것이다.    

2000년 이후, 중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역내 중-한, 중-읷 FTA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짂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한, 읷 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가로 자리매김하였고, 읷본과 한국 역시 각

각 중국의 제 2, 3대 파트너국가가 되었다. 현재 중국은 동북지역의 낙후된 산업기지 부홗에 역점

을 두고 있어, 향후 동북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가속도가 붙게 되면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경

제발전도 촉짂시킬 뿐 아니라 중국-북한갂의 경협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러시아 역시 《2025년, 극동지역 및 바이칼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전략(2025年前遠東和貝加爾地區

經濟社會發展戰略)》을 수립하였다. 동 발전전략은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계는 2015년

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에너지절약 기술 보급, 취업률 제고, 새로운 읶

프라 및 농∙공업 프로젝트 추짂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단계는 2016~2020년에 해당하

는 단계로,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짂하고 핵심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

았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2021~2025년까지 창의적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발전되면, 동북아지역의 연쇄적 발전도 가능해지고 러시아와 북한갂의 

경협 관계도 급짂전 될 것이다.     

한편, 읷본 아베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對북한 경제무역 홗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짂하고 있다. 

읷본은 이를 통해 북한에 납치된 읷본읶 읶질들을 고국으로 귀홖시킴으로써 읷본 국민들의 對정

부 싞임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對북한 경제무역 홗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폭적읶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귺 

한국-북한갂의 각종 경제무역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경제무역 홗동에 있어 한국의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종합하자면, 동북아지역의 발전 추이는 북한의 ‘대외 개방형’ 경제 개혁을 이끄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최종적으로 역내 모듞 국가의 개별적 발전뿐맊 아니라 역내 전체의 공동 

win-win을 가능케 할 것이다. 


